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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럽산 전분 반덤핑 규제

중국은 유럽산 전분에 대해 2월6일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에서 수입되는 전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2월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했

다면서 향후 수입업자는 17-35%의 반덤핑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기업의 제소로 유럽산 전분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반덤핑 조치는 전분산업 보호와 

동북부 빈곤지역의 300만명에 달하는 농가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최근 유럽의 유명 브랜드 의류가 사용한 염료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관련제품을 매장

에서 철수토록 지시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 유럽연합(EU)의 중국산 가죽신발, 컬러TV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이어 중국의 수입 자동차

부품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과 EU의 제소 결정 등으로 주요 무역상대국과 분쟁에 휘말려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럽과의 무역분쟁에 대비해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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